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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16 한국 사회' 판박이네…연극 '로베르토 쥬코'
기사등록 일시 : [2016-09-29 18:07:53]

【서울=뉴시스】연극 '로베르토 쥬코'(사진=국립극단) 2016-09-27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연극 '로베르토 쥬코'에서 '헬조선'이 엿보인다. 프랑스 극작가 베르나
르-마리 콜테스(1948~1989)가 이탈리아의 실존 연쇄 살인마 로베르토 쥬코(1962~1988)의 삶에서 영
감을 얻어 쓴 작품이다. 

쥬코는 35년 전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무차별적인 살인으로 유럽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가까운
지인에게는 물론 마구잡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대한민국의 서린 기운 역시 만만치 않다. 

극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쥬코 외의 인물에도 폭력이 만연해있다는 점이다. 쥬코와 애증을 주
고 받는 여자아이는 특히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동생에 대한 삐뚤어진 애정으로 점철된 오빠에
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당한다. 

아버지의 폭력에 찌든 어머니와 그녀의 언니는 절대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그들 역시 폭력의 관성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비난, 원망의 화살을 돌린다. '여혐'이 난무하는
2016 한국 사회의 판박이다. 

'로베르토 쥬코' 속 남자 캐릭터들은 전형적인 찌질하고 비겁한 '한남'(한국남자)이다. 여자아이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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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는 그녀를 사창가에 팔아넘기고, 돈을 손에 쥔 채 죄책감에 운다. 지지리도 못난 나르시시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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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의 순결을 빼앗고, 아이를 죽이고, 아이처럼 엉엉 우는 쥬코 역시 그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소심한 남자의 전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휴식 15분 포함 러닝타임이 150분인데, 섬뜩한 현실감과 폭력에 대한 피로감으로 관람이 쉽지 않다.

그 정서가 바깥 세상으로 이어지니, 에너지가 탈진이 된다. '로베르토 쥬코'가 자극적인 사건을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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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아닌, 그 내부를 탐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다. 

프랑스 연출가 장 랑베르-빌드와 스위스 연출가 로랑조 말라게라가 공동 연출을 맡았는데 작가이자
배우, 디자이너이기도 한 장의 무대 미장센이 이 같은 정서에 동화되는데 한몫한다. 

무대와 의상 디자인도 맡았다. 미니멀리즘 무대미학으로 유명하다. 감옥, 집, 쁘띠 시카고, 지하철, 경
찰서, 기차역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장소가 간단한 무대장치로 빠르게 전환된다. 일곱 개의
문이 박힌 부채꼴 무대만으로, 숨가쁜 장면 전환을 이뤄내는데 그 문들이 열린 뒤 닫히는 순간 관객의
마음도 단단히 조여온다. 

【서울=뉴시스】연극 '로베르토 쥬코'(사진=국립극단) 2016-09-27

마지막 장면, 무대가 시뻘겋게 타오르고 모든 문이 떨어져 나간다. 그가운데 만연한 폭력의 흔적처럼,

무대 바닥을 뒤덮고 있던 회색빛 재가 관객석까지 떨어진다. 

국립극단 시즌 단원들은 불처럼 열연한다. 특히 쥬코의 악과 아기 같은 본성을 오가는 백석광의 눈빛
이 잊히지 않는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사업으로 선정된 국립극단(예술감독 김윤
철) 작품이다. 10월16일까지 명동예술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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